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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는 

성스러운 숲 
이에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마고와 

파올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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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스미스는 열네 살 때 미국 뉴욕주의 통나무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조셉에게는 다섯 명의 형제와 세 명의 

누이가 있었어요. 조셉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소년이었어요. 조셉은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었어요. 하지만 조셉의 

가족이 모두 같은 교회에 다니는 건 

아니었어요.

조셉은 열심히 일했어요. 

조셉은 가족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나무 베는 

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설탕 만드는 데 

필요한 단풍나무 수액을 

모으는 일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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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린이들은 조셉 스미스가 
자랐던 곳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성스러운 숲이 특별한 

곳이란 걸 알아요. 조셉 

스미스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았으니까요.

파이퍼 디, 5세, 미국 뉴욕주

우리가 조셉 스미스 집 가까이에 

살아서 감사해요. 저는 인쇄기가 

있는 그랜딘 건물에 가는 걸 

좋아해요. 몰몬경 초판이 만들어진 

곳을 보는 것이 정말 좋아요.

로스코 비, 9세, 미국 뉴욕주

남자아이들 사진: 줄리 폴슨; 삽화: 케이티 맥디

우리와 함께  

성스러운 숲을  

탐험해 주어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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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우리는  

회복을 기념하기 위해  

200년 전 첫번째 시현이  

일어난 곳을  

방문하고 있어요!

조셉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회를 찾고 싶었어요. 어느 

날, 조셉은 숲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조셉에게 나타나셨어요. 두 분은 조셉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조셉에게 어느 

교회에도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예수님의 교회가 

회복될 예정이었어요!

자신이 본 그 일 때문에 조셉은 

많은 사람에게 놀림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조셉이 지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조셉은 계속해서 진실을 말했어요. 

조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

다.]”(조셉 스미스—역사 1:25)

오늘날 사람들은 

조셉이 기도했던 

곳을 방문할 수 

있어요. 매우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에요.


